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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용 화학제품 일본시장 접수!
산자부, 일본과의 무역적자 84억달러로 확대 … 수입증가율은 둔화

2003년 상반기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적자를 기록했던 1996년 상반기에 비해 2자릿수 증가율을 보

이는 등 일본 무역적자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.

또 일본시장에서 한국산 석유제품의 점유율이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에는 반도체실리콘웨

이퍼 제조용 화학제품의 수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6월20일을 기준으로 2003년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 84억4000만달러로 잠정 집계돼 최

대 규모의 적자를 냈던 1996년 상반기(72억7000만달러)보다 16.1% 늘어났다.

확정치인 5월 말까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73억5000만달러, 수출 및 수입은 각각 67억7000만달러와 141

억2000만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2배를 넘어섰으며, 같은 기간 수입증가율은 28.9%, 수출증가율은 17.0%를 기록

했다.

특히, 반도체 제조용장비가 280.6%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고, 전자응용기기 107.9%, 반도체 36.7%, 철강판 

34.3%, 자동차부품 27.8%의 수입증가세를 나타냈다.

수출은 석유제품 54.2%, 영상기기 46.4%, 철강판 33.9%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, 컴퓨터는 36.9%, 의류는 

23.5% 각각 감소했다.

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은 1990년 3.7%에서 2003년에는 20.4%로 급증하는 추세여서 전체 수출품목의 구성측면

에서는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.

다만, 다른 석유제품 수출국과 비교할 때 한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, 사우디아

라비아, 인도네시아, 쿠웨이트 등은 2003년 들어 점유율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도체실리콘웨이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2003년 들어 일본 수출이 160.4% 증가하면서 50대 수

출상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.

일본시장에서 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 추이                (단위: %)

구  분 1990 1995 2000 2002 2003.5

한  국 4.6(7위) 14.2(3위) 37.9(1위) 34.7(1위) 32.2(1위)

사우디아라비아 28.0(1위) 16.0(1위) 7.7(4위) - 12.2(2위)

인도네시아 11.8(3위) 7.4(6위) 6.3(5위) 3.4(8위) 10.2(3위)

쿠웨이트 7.1(5위) 14.8(2위) 10.5(3위) - 9.6(4위)

 

한편, 일본산 수입증가율은 2002년 12월 12.1%에서 2003년 1월 33.9%, 2월 46.7%로 급상승한 뒤 3월 31.8%, 

4월 24.9%, 5월 11.1%, 6월(6.1-20) 9.2%로 점차 둔화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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